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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민 "세대·문화 잇는 페스티벌로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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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6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 기자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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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대부분 이제 음악회만 하고 많이 끝나거든요. 일만 하고 끝나는데 저희는 참가하는 모든 아티스

트들이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기를 원해요. 그게 저에게는 관계이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

를 원합니다."

2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6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예술감독이자 피아니스트 클라

라 민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 비올리스트 리다 첸이 함께 했다.

페스티벌은 2018년부터 시작돼, 도시와 도시,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뉴욕, 프랑스 보르도, 파리 등을 거쳐 올해 여섯 번째 페스티벌이 4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고양아람

누리 등에서 열린다.



2024년에 이은 두 번째 한국 방문으로 아티스트 21명이 공연 7회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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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민은 "뉴욕에서 한 30년 살고 현재 파리 거주 중"이라며 "제가 그래도 국적이 한국이라 제 나라, 제 부모님의 나라에 와

서 이런 페스티벌 열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이어 "브릿지라는 타이틀을 넣은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며 "세대와 세대 간 연결, 문화와 문화 간 연결, 비즈니스와 음악

의 연결과 같은 여러 연결을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예와 거장 연주자들이 연결된다. 미하일 플레트네프, 오귀스땅 뒤메이, 미샤 마이스키와 함께 고티에 카퓌송, 다니엘 로

자코비치, 에드가 모로 등 젊은 연주가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다양한 음악가들을 초청한 데에 대해 클라라 민은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열린 마음과 진정성이 중요

하다"며 "우리는 음악 안에서 모두 어린아이가 되니까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음악가들을 초청하고 싶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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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샤 마이스키는 "많은 사람이 젊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묻는데, 저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라고 조언하는 편"이라며 "제

꿈은 오래 살되 젊게 죽고 싶은 것이기에, 젊은 연주자들과 연주가 기대된다"고 했다.

리다 첸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장벽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 많지 않냐"며 "기성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우리가 무언가 전수하게 될 것이고 젊은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며 매우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한다"고 했

다.

이번 공연은 국가 간 연결의 장이기도 하다.

우선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프랑스대사관이 페스티벌 협찬에 나섰다. 양국 간 음악적 교류 심화를 목표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윤진원, 클라리네티스트 조동현이 한국 대표로 참여한다.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도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처음으로 내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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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해 클라라 민은 향후 페스티벌 청사진도 밝혔다. '문화 플랫폼' 이다.

프랑스 칸에서 내년에 열리는 페스티벌은 이 시작점이 될 예정이다. 연주회와 함께 이틀 동안 비즈니스 서밋을 진행한다. 또 애

플과 논의 중인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음악을 보여줄 예정이다.

클라라 민은 "음악은 변하지 않지만, 더 잘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연주자로서 의무"라며 "음악 안과 밖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그리고 세계와 관계를 점점 넓혀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향후 칸에서 매년 여름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는 미니 페스티벌로 여러 국가를 찾고 싶다는 계획도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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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주자들은 한국에서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리다 첸은 "한국 클래식 시장 자체가 역동적이고 독특한 특징을 가졌다"며 "연주자로서 특별한 한국 관객과 에너지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매우 큰 특권"이라고 말했다.

마이스키는 "훌륭한 관객 있는 자리에서 훌륭한 연주자와 음악 연주하는 거 연주자로 큰 기쁨"이라며 "당연히 출연 제안을 수

락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동료들과 연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자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에 대해 "무엇을 하든 100%를 해내는 인물"이라며 "음악과 또 다른 복잡한 일을 맡았다

고 생각하지만, 잘할 거로 생각하고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또 훌륭한 지휘자이자 첼리스트라며 "한편으로 음악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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